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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매출 8.7% 성장 전략
2008년 업이익률 9%대 진입 … 2009년까지 업이익 18.6%씩 신장

CJ에서 분리돼 식품 및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거듭난 CJ제일제당이 2009년까지 매년 매출 8.7%, 업이익 

18.6%씩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CJ제일제당은 10월1일 <CJ제일제당 Profit Jump Plan>을 발표하고 2008년 식품기업 최초로 3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업이익 2800억원으로 업이익률 9% 대에 진입할 방침이다.

또 2009년에는 매출 3조4000억원, 업이익 3200억원으로 업이익률 9.4%를 달성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2007년 매출 2조8900억원, 업이익 2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까지 3년

간 연평균 매출은 8.7%, 업이익은 18.6%씩 성장하게 된다.

김진수 대표는 “계열사 투자로 평가절하됐던 CJ제일제당이 사업회사로서의 가치를 되찾는 한편, 향후 식품 

및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류 및 편의식품 부문, 

신선사업부문, 제약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및 업이익률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부문별 성장계획은 전통적으로 안정 사업인 소재식품과 국내 사료 및 바이오산업은 주로 원가절감 활동

을 통한 수익 위주의 경 에 집중하고,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공식품과 제약사업의 매출 확대를 

통해 업이익 증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미료 및 육가공, 즉석밥 등 가공식품 사업부문은 2007년 사상 최대인 1조1400억원의 매출이 예상돼 

CJ제일제당의 개별 사업부문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CJ제일제당 사상 최초로 가루, 식용유, 설탕 등 소재식품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가공식품이 CJ제일

제당의 최대 사업부문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사업부문 역시 대형 전문 의약품을 집중 육성하고 업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2006년 

매출 2400억원 정도에서 2009년에는 41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라이신과 핵산 등 해외 바이오 계열사들의 실적 또한 크게 개선시켜 2007년 3900억원과 43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매출과 업이익을 2009년 각각 6200억원과 1160억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CJ제일제당은 8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이어 브라질에 3번째 해외 공장을 완공해 원료조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대규모 라이신 수요처인 남미를 비롯한 미주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현재 17% 정도인 세

계 라이신 시장점유율을 2009년에는 26%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꾸준한 R&D 투자로 바이오 사업의 핵심인 수율 및 생산성을 크게 높 으며, 2009년까

지 생산성이 52%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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